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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소이식기 활용 콩 이식 재배 시 육묘방법

홍기흥1*, 장지선1, 강영식1, 최재연1, 이순계1, 이광원1

1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

[서론]

최근 콩 파종시기의 가뭄이나 지속적인 강우 등 이상 기후로 파종시기를 놓치거나 재파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, 

직파 재배시 조류피해로 방조망 설치등 노동력과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. 또한 밭 농업의 기계화율은 58.3% 수준으로 

파종·정식은 8.9%에 그치고 있어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채소이식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콩 이식 재배로 안정적 

수량 확보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이식에 적합한 육묘일수를 설정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2014년부터 3년간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 품종은 우람 콩으로 채소이식기 전용 포트인 128

구에 2립씩 파종하여 14일, 21일, 28일 육묘하였다.

파종 후 10일에 본 엽이 떡잎만큼 자라게 되면 적심하여 육묘일수에 따른 뿌리매트 정도 등 기계이식에 적합한 지하부 

생육을 조사하여 적정 육묘일수를 산정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콩을 채소이식기로 기계이식시 육묘방법은 128구 기계이식 전용 포트에 원예용 상토를 사용하여 파종량은 1구 2립, 

육묘기간은 21일이 적당하였으며, 10a당 시비량은 N-P-K-퇴비(3-3-3.4-2,000)를 살포하고 30×70cm간격으로 정식하

였다. 

채소이식기로 정식하면 인력대비 86% 노력절감 효과와 생육 중 적심을 생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, 수량도 관행재배 

대비 263kg/10a로 17% 증수되었다.

정식 후 초장의 변화는 육묘 시 적심한 처리구에서 생육후기에도 초장이 10.4% 짧고 경직경이 26% 컸으며, 제1분지 

높이가 무처리에 비해 8.9cm정도 낮아 태풍 등 기상조건에서 도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

육묘이식 재배는 육묘기간이 20일 동안 파종시기 연장효과로 봄 감자 등 앞 작물과 이모작 작부체계 접목을 통한 신 

소득작목 발굴 및 콩 대규모 재배단지 등에 활용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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